	
[image: C:\Users\SKTelecom\Desktop\로고줄.jpg]
SKT, 전화 한통으로 웹사이트 연결되는
 ‘다이얼링크’ 출시
[bookmark: _Hlk66884282]- 키패드에서 ‘해당 번호+별표(*)’ 입력 후 ‘통화’ 버튼만 누르면 웹사이트 즉시 연결
- 앱 설치, 인터넷 검색 단계 생략… 스마트폰 활용 불편한 고객들에게 새로운 채널로 활용 가능
- 익숙한 번호 기반의 새로운 소통 채널… 공공기관, 기업 등에 유용한 마케팅 채널로 활용 기대
	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


[2021. 3. 18] 

통화버튼으로 웹사이트에 바로 접속 가능한 서비스가 온다.

SK텔레콤(대표이사 박정호, www.sktelecom.com)은 스마트폰 키패드에서 번호 입력 만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‘다이얼링크(Dial Link)’     서비스를 최초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. 

‘다이얼링크’는 키패드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‘번호’와 ‘별표(*)’를 입력 후 ‘통화’ 버튼만 누르면 지정된 웹 환경으로 바로 접속되는 서비스다. 별도로 앱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검색 없이 통화 버튼만으로 쉽고 편하게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  특징이다.

특히 지자체, 공공기관은 상대적 정보 취약 계층에게 보다 쉽게 공지사항이나 제도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. SKT 는 ‘다이얼링크’에 대해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, 기업들이 ‘다이얼링크’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, ‘다이얼링크’를  통해 시니어 고객 등 PC와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SKT는 ‘다이얼링크’ 출시를 기념해 세종시, 11번가 등과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선보였다.

먼저 세종시는 ‘다이얼링크’를 저시력자, 키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서비스로 활용하기로 했다. 

전화 다이얼에서 ‘044*’를 입력 후 통화버튼을 누르면, 즉시 세종시 웹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. 다이얼링크’를 통해 접속한 웹 페이지 상단에는 ‘코로나19 홈페이지’와   ‘세종시청 홈페이지’가 보이고, 이어서 ‘빠른 민원’, ‘체육시설 통합예약 시스템’ 등을   한 눈에 볼 수 있다.  
<다이얼링크 서비스 설명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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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번가는 ‘다이얼링크’를 상품 구매 고객들의 문의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고객 지원 채널로 활용한다. 

전화 다이얼에서 ‘11*’를 입력 후 통화버튼을 누르면 바로 11번가 고객센터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. 기존의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고객센터 페이지를 찾아가 로그인 하는 등 복잡한 경로를 간편화 했다. 

11번가처럼 기업들은 ‘다이얼링크’를 통해 숫자 기반으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 연락처에 ‘다이얼링크’ 서비스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홍보  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.

또한 온라인, 홈쇼핑 판매 업체들도 고객 접근성과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   마케팅 채널로 ‘다이얼링크’를 활용할 수 있다. 

‘다이얼링크’ 서비스 적용을 원하는 기업, 기관들은 전화번호 1599-6011(SKT 법인고객센터, b2b.tworld.co.kr)로 문의 가능하며, 키패드에서 ‘1312*’을 입력 후 통화 버튼을 누르면 ‘다이얼링크’ 서비스 소개 웹사이트로 연결된다.

‘다이얼링크’ 서비스는 통신사 관계없이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모두 이용 가능하며, iOS 사용자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웹 링크를 전달 받게 되며 SKT 고객만 이용 가능하다.

[bookmark: _Hlk66459208][bookmark: _Hlk66805062]SKT 이용익 Cloud 사업개발담당은 “이번 ‘다이얼링크’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을,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정책활동, 공공서비스 안내 등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”며, “조만간 ‘다이얼링크’를 개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다이얼 키패드에서 웹 환경까지 모든 국민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확장하겠다”고 말했다.
 
	※ 사진설명
SK텔레콤은 스마트폰 키패드에서 번호 입력 만으로 고객이 원하는 웹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‘다이얼링크(Dial Link)’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. 




<끝>
PR실 Tel. 02-6100-3812~25, 32~39  Fax. 02-6100-7825/79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image: ]
image1.jpeg
SK “telecom

SKT

Q)




image2.jpeg
| % DialLink

-— \

A SETIAL

yrA- . WHAE MIZ

HBAH
2ol -

wyEEHg 7618

ADIEAIE), MISSEJONGOI EX0ICH
2021 45 2vmnel 2=
20214 2100 - 250 22k
= B s
Y 1, B wzzwzas

|—% Ao
SIAIAE
(== o

BELHo Mz 20|

71 040126400900 - 2140)
B3 O STV 119

\\
N

CHo| 23 012 Willex MEAD

2 Ho|x|

) \ = ¢l [

” [

HLCRRE EHO| X/ LH ZM 2 Ho|x|

O|EZ0f|M SEIE|D], O}0|E2| ZR SKT AFZAI2F 7S 8Lt

=
0| T o|24H MELRO| 1 1599-6011(SKE|Z QI NZHMIE])




image3.jpeg
X

| A|CH Ad=O| EiC}




